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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뿌리 내리기

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일 것이다.

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“

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”( 1:8)

이 짧은 한 절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의 비결과 모든 승리와 형통의 길을 깨닫게 된다, .

입술에 머무는 말씀

말씀 묵상의 시작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경의 짧.

은 한 권이나 어떤 사건 또는 비유를 읽어도 좋겠다.

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라 그날 읽은 본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선택.

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. .

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된 음식만이 체내에서 에너. .

지가 되는 법이다 소화되어야만 생명이 된다. .

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들 말한다 설교 세미나 테이프로 가득 찬 세. ,

상이다 그런데 생명수는 말라 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. .

이유는 들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잘 소화할 수 있을까. ?

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묵상을 시작하는 분들께 아주 적은 양의 말씀을 입으로 읽는데.

서 묵상을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싶다.

적은 양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암송하라 암송은 말씀을 생각에 새기는 것이다 묵상, . .

이전에 암송이 있어야 한다.

암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이다. .

단번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반복해 보라 안 외워질 수가 없다 반복은 암송의 또 하나 비결. .

이고 학습의 원리이기도 하다 반복을 통해서 사고의 틀이 형성되고 거룩한 사고의 습관이.

길러진다 그리고 그 습관은 행동을 만들어 낸다. .

가슴에 심는 진리

말씀을 암송할 때는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 말씀 암송의 단계에서 말씀 묵상의 단계로 넘어.

가야 한다 이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비우는데 있지 않. .

고 채우는데 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자신을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. .

님은 진리로 충만하셨다 사도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. “



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고 증”( 1:14)

거하고 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. “ ”(

한복음 고 증언하고 있다1:16) .

죄악을 비우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자신을,

충만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. .

그들 교육 헌장에 나오는 교육의 원리였다 신명기( 6:6~9).

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을 감정으로 느끼게.

되고 말씀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의. .

음성을 들음으로써 깨달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.

축복은 깨달음의 결과만은 아니다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결과다 그러나 그 깨달. .

음을 부분적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

축복이 임한다.

말씀 묵상은 입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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